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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독서]                                                       이사 2,1-5
[화답송]                                   시편 98(97),1.2-3ㄱㄴ.3ㄷㄹ-4.5-6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제2독서]                                                     로마 10,9-1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                              마태 28,16-20
[성가안내] 
Ÿ 입당성가 [23] 온 세상 다스리심
Ÿ 봉헌성가 [63] 온 세상에 전파하리
Ÿ 성체성가 [506] 사랑으로 오신 주여
Ÿ 파견성가 [252] 성모여 우리 위해

[10월 교황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사명)
평신도, 특히 여성들이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교회 안에서 
더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l 연미사 봉헌
박득환 요셉

이영우, 이태묘

김화자 소화데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김영우 요셉, 강견대 마리아 부부

황봉애

남정희 아네스

김정수 베드로

이효순 안젤라

박기목 알버트

이상홍 스테파노

김영숙 카타리나

김지영 유스티나

이경자 율리안나

이은경 헬렌

김민경 소화데레사

뉴욕형제회 맛세오

l 생미사
임석진 루카

양윤희 루시아 가족

김성인 미카엘 신부

고종호 마태오, 고윤제

박기목 알버트

이영애 레지나

익명

이원경 모니카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예물봉헌 성가대 성찬봉사
독서자는 미사 전, 
제의방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제와 함께 행렬합니다.

10월 18일 이영노
율리안나

민완준
필립보

조규진
아녜스

민완준
필립보 ― 민덕미

안젤라

10월 25일 이영노
율리안나

김종화
필립보

권희정
아델라

이영노
율리안나 ― 백이백

아오스딩



“밤 9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모경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본당 게시판

      
      

                         A   시간이 벌써 흘러 단풍이 서서히 물 들어가는 10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타지생활은  

                           익숙해졌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지난날을 회상해보면, 지친 일상생활 속에서 한인   

                            공동체와 레지오는 저에게 많은 힘과 위안을 주었습  

                            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저는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할 힘과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심적으로 불안함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에 많이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 자신이 더 피폐해져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심각했을 때에는 집에 머물며 비대면으로 주일미사에 참석했지만, 

최근 들어 집 주변에 있는 성당의 주일미사에 참석하여 성체를 모시고 묵상을 하며 

저와 주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 같이 만나 웃는 그 날을 기원하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

습니다. 모두 건강히 지내십시오. - 이경철 가브리엘

                  A    I am currently in Virginia with my parents and spending  

                   a lot of time with them which I feel very grateful of. 

                     Having been away for over 6 months now, it made me    

                     reflect on the things that I've taken for granted. 

                     I especially miss attending mass in person and hope that  

                     all of us gather together soon.

                     - 김승현 마리아

점(點)이 연결되면
선(線)이 되고
선이 연결되면
면(面)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거리를 둔
점이지만
마음은 언제나
넓디넓은
한 울타리입니다.

-이순구(베네딕도)

[김성인 미카엘 신부님의 귀국길]

10.12 공항에서 두 컷!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5)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호(클레멘트) 

전마사자(카타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이종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김동희(헬레나) 고종호(마태오) 

홍봉운(바오로)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



2020년은 일년일독 성경통독의 해입니다.

공지사항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미사 안내]
1. 미사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주일미사 :
  토요일 4:00 pm 
  일요일 8:00 am, 9:30 am(한인공동체),
         11:00 am, 5:00 pm
∘평일미사(영어) :  
  월-금 7:30 am, 12:00 noon, 5:00 pm
  토 11:00 am
2.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성당 입구에서 
   1)손 세정
   2)마스크 착용 후 입장합니다. 
3. 성당에는 신자간 거리를 유지하여 표시를  
   부착해 놓았으니 표시가 보이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가족은 합석 가능).
4.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이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주일미사를 온라인  
    으로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5. 실시간 온라인 미사 중계 : 
   미국본당 홈페이지 https://stfrancisnyc.org  
   방문, “9:30 Korean Mass”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 있는 “Donation” 클릭하여  
  본당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시간 동안 지켜야 할 수칙]
∘마스크는 미사시간 내내 착용합니다.
∘미사가 끝나기 전에 성당을 나오는 경우  
  재입장이 불가합니다.
∘미사 중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평화의 인사 등).

∘봉헌 : 
  봉투 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체 :
 -영성체 전에 손 세정을 합니다.
 -한 줄로 서서 6피트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성체만 손으로 받아 영합니다.

∘파견
  성가가 시작되면 질서 있게 퇴장합니다.

주일미사 안내

후임 신부님은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십니다. 오시는 동안 손님 신부님께서 

주일미사를 집전하실 예정입니다.

*11월 1일부터 한인공동체 주일미사는 
 9:15am입니다.

오늘 : 김동권 사무엘신부(뉴튼 수도원)

10.25~11.29 : 김기수 프란치스코신부

12.6│13 : 김학범 알퐁소신부(메리놀회)

12.20│27 : 조홍래 베드로신부(뉴왁대교구)

12.25 : 미정

2021년 부활절 세례⋅견진 교리반 모집 

오늘 마감합니다.

[주보 온라인 서비스 안내]
미국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stfrancisnyc.org ⇨
스크롤을 내리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화
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 “주보” 버튼

경애원 후원금 접수 : 
오늘 윗 성당 입구에서 받습니다.

2021년 주보 광고   
∘신청비 : $200

주보에 사업체 광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미사 전·후 윗성당 입구 재무

데스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장기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로 

광고료를 인하하였습니다. 



“밤 9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모경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2020년 10월 18일(녹)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NO.1231

주일미사 오전 09:30 윗 성당 *(11월 첫 주부터 09:15)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오전 08:50⇢ 클레어 룸(기존에 주일학교가 

사용했던 장소) 안쪽의 1층 컨퍼런스 룸

혼인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세례 사무실 :  347-834-5784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12:00pm, 클레어 룸

◈ 묵 주 기 도 성 월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요셉회 2n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모회 2nd 주일 11:00am 교육관 4
연령회 2nd 주일 11:00am Lower Church
꾸리아 3rd 주일 11:00am Lower Church

울뜨레야 1st 주일 11:00am 교육관 4
양업회 3r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학부모회 1st 주일 11:00am 교육관 3

예수성가정회(FYMNY)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


